
제주도 4일 ~ 5일
강하고 많은 비, 매우 강한 바람, 해상 높은 물결

○ (4일 오후~5일 새벽) 산지와 남동부 중심 강하고 매우 많은 비

○ (4일 오후~5일 아침) 돌풍과 함께 매우 강한 바람

○ (4일 오후~5일 오후) 해상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

[ 4일 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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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권오웅)은 내일(4일)오후~5일(수) 새벽 사이에

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산지와 남·동부를

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, 해상에도 매우 높은 

물결이 일겠다며,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.

[ 기압계 전망 ]

□ 제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후부터 5일 새벽까지 중국 상해부근에서 

북동진하여 서해상으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

예상했다.

○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본 동쪽해상에는 고기압, 서쪽해상으로는 

저기압이 위치하면서 기압차가 차차 커지고, 이로 인해 매우 강한

남풍이 불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.

[ 강수 전망 ]

□ 4일 아침부터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후(13시)에 

비가 시작되어 어린이날인 5일(수) 새벽(05시)까지 이어질 것으로

예상했다.

□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전면에서 매우 강한 남풍에 동반된 

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, 4일(화) 늦은 오후(15시)~밤(24시)

사이에 산지와 남·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

시간당 30mm이상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,

반면에 북부해안지역은 10~40mm의 적은 양이 비가 내리면서 

강수량의 남쪽과 북쪽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 보았다.



○ 따라서,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저지대에서는 

침수가 예상되고 계곡이나 하천에도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,

이에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(4일 오후(13시) ~ 5일 새벽(05시)까지) >

 ○ 제주도산지 : 100~200mm(많은 곳 250mm 이상)

 ○ 제주도(북부해안, 산지 제외) : 30~80mm(많은 곳 남부, 동부 150mm 이상)

 ○ 제주도북부해안 : 10~40mm

□ 이번 강수의 불확실성은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

강수량과 바람의 세기에 변동 가능성도 있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

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5일 새벽에 비가 그친 후, 아침까지는 구름이 많겠으나 

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

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

[ 강풍과 풍랑 전망 ]

□ (강풍) 남풍이 점차 강해져 4일(화) 낮부터 5일(수) 오전까지

매우 강한 바람(시속 35~60km, 초속 10~16m)이 불면서 강풍특보가

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,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

밝혔다.

○ 특히, 4일 밤(18~24시)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이상

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, 5일 아침(09시)까지도 강한 바람이 



예상되므로 어린이날 야외행사 및 선별진료소, 비닐하우스 등의 

시설물 점검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○ 또한, 항공기와 해상 선박교통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

이용객은 “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□ (풍랑) 해상에서도 차차 강한 바람으로 인해 4일(화) 낮부터 

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되어 5일 오전까지

(제주도남쪽먼바다 밤)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
○ 특히, 4일(화) 오후~5일(수) 오전에는 35~65km(초속 10~18m)의 매우

강한 바람과 2~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, 돌풍과 천둥.번개가

치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○ 이에 따라, 정박중인 소형 선박간의 충돌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

또한,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, 갯바위를 넘는 곳도 있겠다며,

시설물 관리와 해양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.


